
요하이 벤클러 지음, 최은창 옮김, 네트워크의 부,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
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. 커뮤니케이션 북스, 2015 

제 1장. 서론: 기회와 도전의 순간 (pp. 1~45)

Ÿ 네트워크 정보환경의 변화: 비 시장적, 비 전유적 생산의 역할 증대. 독자적 개인 또는 느
슨하거나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 가능. 

Ÿ 새로운 개인적 자유, 더 민주적인 참여 플랫폼, 더 비판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문화 
Ÿ 이에따라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만들고자하는 전투가 진행중임. 

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창발

Ÿ 두가지 전환: 정보생산, 문화생산, 상징조작에 집중된 경제로의 이동, 새로운 커뮤니케이션
환경으로의 이동> 사회적 생산과 교환을 확대

Ÿ 네트워크 정보 경제의 시작-분산된 형태의 비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협력, 
공조 활동. 컴퓨터 등의 개인적 정보생산, 커뮤니케이션의 물질적 요건 갖춤, 창의성 발현

Ÿ 정보생산시스템의 특성: 1) 비전유적 전략, 2)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인들의 공조, 3) 대규
모 협업활동 증가

Ÿ 비시장 협업으로 수행되는 정보 프로젝트의 창의적 참가자들은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
며, 그 결과물을 개방적으로 공유한다는 윤리적 원칙 따름. 

Ÿ 그렇다면 비시장 생산의 실현가능성과 실행이란? 

네트워크 정보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사회

Ÿ 개선된 자율성: 
- 개인들이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, 느슨한 공통성 속에서 타인들과 함꼐 더 나은 성

과를 내도록, 시장 외부의 공식 조직에서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개인의 역량 개선. 
- 자율성은 이러한 환경에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체험과 같은 실질적 개념으로 탈바꿈

Ÿ 민주주의: 네트워크 공론장
- 개인들의 자유에 기반한 공론장이 만들어짐
- 정보 과부하나 충분한 탈 중심화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나,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

만들어내고 있는 공론장의 구조 개선 및 정보 필터링 기능은 이러한 비판이 과도한 걱정
임을 보이고 있음. 

- 정보 흐름의 패턴은 국지적 클러스터 들에서 상호 검토되어 검증되는 과정들을 통해 큰 
네트워크로 옮겨가는 상당히 질서정연한 모습

Ÿ 정의와 인류개발 : 정의와 인류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요소를 비전유적 재화로 공급 가



능. 기회의 형평성 개선. 혁신생태계의 징후 목격(공개적 기금 조성, 전통적 비영리단체, 
새로운 동료생산의 형태 통합)

Ÿ 비판 문화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적 관계들: 더 투명하고 유연한 문화 제공. 더 민주적
이고 자기성찰적이며 참여적인 문화의 성향. 이러한 핵시에 신장된 개인들의 역량이 있다. 

 
네가지 방법론에 대한 설명

Ÿ 인간사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: 기술결정론 vs. 테크놀로지의 ‘어포던스(affordance)' 즉, 
테크놀로지는 인간관계, 행동, 조직체들이 목표를 수월하게 추구할수도 있지만, 역효과를 
낼 수도 있다. 즉, 사회에 미치는 역할은 상대적이다. 

Ÿ 경제학적 분석의 역할과 방법론적 개인주의: 네트워크는 이전보다 느슨하고 유연한 관계로 
더 나은 공조와 협력 가능. 이러한 비 시장영역이 어떻게 탈 중심화의 가능성을 정착시킬 
것인가. 

Ÿ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경제적 구조: 인류와 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의 정치, 경제 시스
템 분석. 역사적 상황에서 인간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 문제 다룸.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
는 어떠한 구조(시장, 혹은 사회구조, 경제조직 등)의 영향 분석

Ÿ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? : 네트워크 정보경제를 통한 개인 역량 증가로 국가의 적극적 역
할에 대한 필요성 완화. 개인들의 비시장 활동에 기대가 크고, 네트워크에서 개인들이 발
휘하는 효능성과 중심성에 주목. 

전부가 걸려있다: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둘러싼 전투

Ÿ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개방적이며 다양한 자유주의적 평형을 위해 발전하려면 기존 시장주
체들과 자원 사용 관행과의 치열한 전투가 필요. 

Ÿ 정보생산과 교환에 관련된 자원을 어느정도까지 공유재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? 재산권 
규칙에 묶여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비시장의 영역으로 가져올까? (브로드밴드, 저작권 등)

Ÿ 경제적, 사회적 힘 간의 겨루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유롭고, 평등하고, 생산적인 인류로 
거듭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려한 정책 선택이 필요함. 

제 1부. 네트워크 정보경제 (pp.48~55)

Ÿ 매스미디어 모델: 자본집약적, 상업적 전문 생산자의 정보> 장거리 대량배포 시스템> 수동
적 소비자

Ÿ 인터넷: 정보, 지식, 문화의 생산과 배포에 필요한 자본구조를 탈 집중화함. 
Ÿ 테크놀로지는 사회적 실행을 위한 새로운 실현 가능성의 공간 열어줌. 
Ÿ 매스미디어 시대 문화생산을 통제하던 집중화, 상업화의 흐름이 모두가 생산할 수 있고, 



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형태로 전환
Ÿ 1부: 탈집중적 생산양식을 가능케하는 기술적, 경제적 전환 설명. 기술적 충격이 사회적, 

정치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함. 
Ÿ 2장: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프로젝트가 왜 탈집중화된 형태의 비시장적 생산의 양상을 보이

는가 설명. 

제 2장. 정보생산과 혁신의 경제학 (pp. 56~92)

Ÿ 정보가 공공재로 인식되는 이유? 
- ‘비경합적 재화’: 생산된 이후 다음 소비자를 위한 더 이상의 사회적 자원 투자가 필요

하지 않음, 한계비용이 0.
- ‘거인의 어깨위’ : 정보 자체가 투입과 산출이라는 생산과정 모두를 구성

Ÿ 지적재산권 보호의 확대가 오히려 지식, 문화, 정보 생산을 규제할 수도 있음. 특허권의 강
화가 특허 출원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.  

현재의 정보생산 시스템에서 가능한 다양한 전략들

Ÿ 이상적인 형태의 정보 생산 모델(표 2.1. p.68)
1) 배타권 기반의 전략
- 로맨틱 맥시마이저 모델: 권리기반 배타적 모델, 공공영역. 창작자들의 저작권 사용료 

기대. 
- 미키 모델: 이미 배타권을 보유한 대규모 기업 안에서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창출

하여 더 높은 이익을 얻음
- RCA 모델: 정보자원을 보유한 소유자들 사이의 교환. 특허 풀, 크로스 라이센싱, 시장 

분할 협정과 같은 소유자들의 그룹화를 통한 독점지대 형성
2) 비배타적 시장 모델
- 학자적 변호사 모델: 정보생산으로 이익을 얻지만 배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략. 정보에 

대한 접근이 아닌 저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요금을 부과. 정보에 대한 수요 측면의 
효과. 

- 노우하우 모델: 정보생산의 공급 측면의 효과. 기업의 연구수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제
품 제작 등

- 학습네트워크 모델: 투자 회수를 위해 배타권을 행사하지 않으나 기술흡수능력이 좋은 
소수 기업에게 정보접근권을 판매하여 투자 회수. 

- ex) IBM의 프리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한 이익 창출
3) 비배타적 비시장적 모델
- 조 아인슈타인 모델: 정보를 무료로 배포하고 명예, 가치 등 정보생산자의 다양한 동기

를 성취. 
- 로스앨러모스 모델: 국가 기밀 연구소처럼 정보생산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

도 공적 자금을 계속 지원 받음. 



- 제한적 네트워크 모델: 학회 동료 등 제한된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를 공유. 카피레프트 
운동. 호혜성의 조건

배타권의 영향력

Ÿ 강력한 배타적 권리가 정보생산에 합당한 보상을 줄까? - 배타권은 투자를 유발하지만 투
입비용 증가> 정보 생산 증가분보다 투입비용 증가분이 크면 규제의 변화는 혁신을 저해
한다. 

Ÿ 배타권이 강해지면 정보생산모델의 이익실현전략이 단순해짐, 다양성 소멸. 전유적 권리가 
커지고 시장기반의 배타권 기반 비즈니스 전략 선호하게 됨 

 
정보생산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날때

Ÿ 음악산업의 사례: 19세기 관계적 상품> 축음기 발명으로 생산자와 수동적 소비자 분리> 
음악산업화: 학자적 변호사, 조 아인스타인 모델에서 시작하여 로맨틱 맥시마이저, 미키 모
델에 의존>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탈 집중화, 관계기반의 시장 재 형성

Ÿ 정보와 문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세가지 요소: 1)현존하는 정보와 문화, 2) 커뮤니케이션을 
매개하는 기계적 수단, 3)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

Ÿ 물적 자본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창조적 인류는 더 자유롭게 넓은 범주의 정보, 문화 
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

Ÿ 또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“연결된 인간의 마음”에서 생산되는 자산들은 무언가
를 창조하고,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공유된 문화적 경험이 합쳐진 결과물. 

Ÿ 따라서 정보재와 지식은 유형재 생산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 보다는 비시장 기반의 생산시
스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. 

디지털 환경에 존재하는 강력한 배타권들

Ÿ 현존하는 배타권 기반 제도(영리기업 최적화)와 새롭게 등장하는 네트워크 경제와의 충돌
Ÿ 정보, 지식, 문화에 대한 협력적 공유와 비시장적 생산의 사회적 실행이 자유주의 국가의 

자유와 정의를 한층 진전시킬 것. 


